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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보좌관과 면담
- 한·일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 및 인적교류 활성화 방안 논의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4월 6일, 마쓰시마 미도리 일본 총리 외국인정책 

담당 보좌관을 만나 한·일 양국의 외국인 사회통합 정책과 인적교류 확대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하였습니다.

이번 면담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등 양국이 공통으로 직면한 

과제에 대응하고, 출입국·이민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 장관은 “한국은 외국인 체류 인구가 약 27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4%를 차지하고 있어, 외국인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하며, “외국인 정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 영역”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마쓰시마 보좌관은 일본 역시 외국인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으며, 양국이 유사한 정책 환경 속에서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우리 기업인들이 일본 입국 과정에서 겪는 비자 

발급 지연 등 고충 사항을 전달하고, 양국 간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양측은 앞으로도 외국인 정책 전반에 대해 긴밀한 소통을 이어가고,

정책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양국이 직면한 공동의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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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쓰시마 보좌관은 방한 동안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을 방문

하여 교육 현장을 참관하고, 프로그램 일부를 직접 체험할 예정입니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주요국과의 협력을 통해 출입국·이민정책의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국가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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